
연중 제3주일                                               2024년 1월 21일(나해) 2670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Retired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예물준비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영성체성가  
174번 

180번 

 사랑의 신비  

 주님의 작은 그릇 

파견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Thomas Choi • Joseph Lee • Nathan Kim  

8시 미사  Edward Oh • Justin Kim • Regina Choe  

9시 30분 미사   Aiden Nam  Olivia Baek  Stella Park  Hyo Yeong Lee  Ted Park • Peter Pecoraro • Noah Hong  

11시 미사  Yule Bae • Jacob Lee • Thomas Lee  

5시 미사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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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4년 1월 21일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퀸즈 성당 신자분들께 

  찬미 예수님!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의 부탁으로 주보 강론으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에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에 현 대전교구장이신 김종수 아우구스

티노 주교님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

지 브루클린 교구 한인 성당인 퀸즈 성 바오로 정하

상 본당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

니다. 처음 주교님께 브루클린 교구로 파견을 가게 되

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 브루클린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

습니다. 당연히 퀸즈에 있는 한인 성당에 관해서도 알

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 간다는 설레임과, 여름에 있는 한 달 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자를 준비하며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자 신청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늦어도 2

월 초에 본당에 부임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고, 3

월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코로

나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급기아 3월 16일을 기점으

로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Lockdown)이 시작되었습니

다. 당연히 비자 관련 업무도 전면 중단되었고,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기 시작한 뉴욕의 상황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를 멀리 한국에서 지켜보면서, 처음 

주교님께 브루클린 교구로 파견을 가라는 말을 들었

을 때 느꼈던 설레임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신자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브루클린 교구의 한인 성당으로 파

견하신 이유가, 나에게 세계 최고의 도시를 즐길 시간

을 주신 것이 아님을, 또 여름 한 달 휴가를 이용해서 

세계 각지를 여행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박해 시대 프랑스를 떠나서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렸던 

선교사들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고 자란 고향 본당 뒷동산에 묻혀있던, 파리 외방전

교회 출신의 범 베드로 신부님과 고일랑 요한 신부님

께 자주 전구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범 베드로 신부님

께서는 장티푸스에 걸린 신자가 토해낸 성체를 다시 

모시게 되면서 병이 옮아서 선종하셨고, 고일랑 요한 

신부님께서는 6.25 당시 사목회장님과 함께 본당을 지

키다가 선종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신부님께 삯꾼이 

아니라 양 냄새 나는 목자로서 본당에 파견되어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전구를 청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의 퀸즈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서의 삶을 

돌이켜 보면, 스스로 많이 부족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신자들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슬픔과 고뇌에 더 깊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

족한 저를 채워주시는 하느님께서 계시고, 저보다 더 

훌륭한 신자들의 공동체인 퀸즈 바오로 정하상 성당이

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브루클린 교구 파견을 마

치고 대전교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

리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사

과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1월 18일에 공세리 성지 

성당의 보좌신부로 부임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여전

히 부족하고 아쉬움을 갖는 사제로 살아갈 것 같습니

다. 이런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

탁드립니다. 저도 퀸즈 바오로 정하상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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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4년 1월 21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어느새 새해도 21일이 지나 연중 제3주일을 맞이합

니다. 시간은 빨리도 흐르는데, 새해 첫 달을 잘 보내

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는 북극 추위와 더불어 오랜만

에 함박눈이 내려서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었

습니다. 눈꽃을 보기에는 좋으나 생활에는 불편이 있

어서 마치 가시가 돋친 장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래도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해가 건강하니 북극 추위

와 함박눈도 주님의 축복이니 감사할 뿐입니다. 

 

  예전 한국 겨울의 삼한사온이 있었듯이 한 주간 몹

시 추웠으니, 내일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리니 눈에 얼어붙은 길이 녹아내리리

라 생각합니다. 모두 눈길의 미끄러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고별인사를 하고 대전 교구로 돌아간 박

효식 요한 신부님은 새 임지인 ‘공세리 성당’에 잘 도

착하여 사목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당에서처럼 새임지에서도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가신 본당이 성지 순례 본당이라 순례객이 

많이 들리는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아

주 바쁜 본당입니다. 혹시 한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공

세리 본당은 꼭 가시어 성지 순례도 하고 박 신부님과 

즐거운 만남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박 신부님의 빈자리가 크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박 신부님을 대

신하여 새 신부님이 우리 본당에 오시니 빈자리를 충

분히 채우리라 믿습니다. 그리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 신부님을 위한 기도와 새

로 오시는 신부님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첫째 장의 말씀으로 예수

님께서 “때가 차서” 세상에 나가시어 복음을 전하고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포,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세상에 알리십니다. 

 

  회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이 아니

라 하느님을 향한 몸과 마음이 구원의 가장 주요한 시

작입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 혼자 가시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동행길 입니다. 

 

  그렇기에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

다.” 하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따

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십니

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십

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

르라고 부르십니다. 미워할 때, 동료를 험담하고 비난

할 때,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할 때, 화를 못 이겨 분노

할 때, 갈등할 때, 등등 

 

  매일 같이 부닥치는 유혹 앞에서 갈등할 때, 예수님

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귀를 열게 하여 주님

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행동

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복음 실천입니다. 

 

  새해 설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3주간이 지나갑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도 기도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은총 가득한 한 

해를 영위하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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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3주일  
 

셋째 주일 (1월) 알 림 

 공동체 소식                                                                                                                    

특별 헌금  

1월 28일(일)  Churches In Need   

2월 18일(일)  Black and Indian Missions  

유아세례 부모교육 

일시 : 1월 27일(토)  5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유아세례 

은혼식•금혼식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금요일)을 맞이하여 본

당에서 1년 동안 전례 때 (부활ㆍ대림ㆍ제대초 

등) 사용할 ‘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 : 사무실 

초 축성 

일시: 2월 2일(금)  7 a.m. 미사 중 

혼인교리  

일시 : 2월 24일(토)  1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문의 : 신성호 세바스찬 (516) 996-9038 

등록은 일주일 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소후원회 기도 모임   

일시 : 1월 28일(일)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성소후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설날 합동 미사  

일시 : 2월 10일(토)  7 a.m. 미사  

미사 중 분향과 연도가 있습니다.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성지 모음  

수거기간 : 1월 21일(오늘) - 2월 1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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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단체 및 모임  

      공동체 소식                                                                                                                     2024년 1월 21일 

한국학교 2학기 (봄학기) 등록 

개학 : 2월 10일(토)  9 a.m.  

대상 : 

등록기간 : 2월 2일(금) 까지  

접수 : 성당 사무실, 교육관 교무실 

이메일 :  stpaulkoreanschool@gmail.com 

등록비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안나회 만두 판매  

주일학교 개학    

날짜 : 2월 11일(일)  9:30 a.m. 미사 후  

로사리오회 메주 주문  

사무국 울뜨레야 2024년 신년 하례식  

본당 울뜨레야 2024년 신년 하례식  

간호사회 월례회  

꼬미시움 평의회  

꾸리아 평의회   

특별헌금 

이순주 수산나 가족 $500, 김이숙 세레나 $200, 

Tina Kim Christina $100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소후원회 2024년 새 임원진

회장  박노태 요셉 부회장 신승식 요셉 

총무  박미영 베로니카 신심부 최영순 카타리나  

성소계발부  문소영 릴리안  김주현 앤드류  

로사리오회 피정  

장학금 도네이션  

박희남 말가릿다 $20,000 본당 장학금으로 도네

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목회의  

경로의 날 도네이션  

지난 1월 9일(화) 경로의 날 행사의 음식 일체를 

안나회에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빙트리 모금현황   

현금 $7,910, 상품권 $310이 모금되었습니다.     

정성껏 모인 모금액과 상품권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mailto:stpaulkoreanschool@gmail.com


성당 주차시 주의사항 
 

 • 성당 앞 거리 

성당 앞은 타고 내리는 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를 삼가주시고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양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입구 

주차시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입구는 피해주시

고 성당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해주십시오. 
  

 • 주일 미사 때 이중 주차 

8 a.m. & 11 a.m. 미사 때 이중 주차하시는 분들은 

열쇠를 차에 두고 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 성당과 정 토마스 교육관 사이의 건널목 

건널목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

입니다. 천천히 차를 운행해주세요.  

 
 

 

       공동체 소식                                                                                           2024년 1월 21일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1월 28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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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라틴어 CUM은 함께 라는 의미로 알코올 및 약

물 사용자의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친척, 친구를 

위한 자조모임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서로 지지하여 건강

한 “나”를 찾는 모임입니다. KAKAO톡방을 열어 

on/off line동시에 실시합니다 

시간 : 격주 목요일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Kakao ID: peacebewithyou1  

연락처 : 차 선생님 (718) 501-5050 

1월  25일 2월  8일, 22일 

생활 상담 

주보 광고주 모집  

 정재연, 김진배, 김준수  

 

  

Bayside 구역 4반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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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4년 1월 21일 



     미사 봉헌                                                                                                  2024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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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January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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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 Anniversary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4th (Fri) – June 1st (Sat) 

Where : Bolivia San Antonio & Santa Cruz  
We are looking for medical practitioners from dif-
ferent fields of medicine to volunteer.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Inquiry : agneshan415@gmail.com   

Special Collection  
Jan. 28th (Sun)     Churches In Need 
Feb. 18th (Sun)   Black and Indian Mission 

Sunday  School  

Dumplings for Sale  
St. Ann’s Group sells delicious dumplings at the church 
basement.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Date & Time : Jan. 28th (Sunday)  9 a.m.—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Collecting Kimchi Jars  
Rosario Group is collecting Kimchi Jars. If you have 
empty and clean one gallon or half gallon jars, please 
bring it to the Rosario group in the church basement.  

Korean School Spring Registration  
First day of school : Feb. 10th (Sat) 
Age : 3.5 (born before Jul. 1, 2020) - 12th grade 
Registration period : Until Feb. 2nd (Fri) 
If you are already enrolled, let teacher know.  
Registration place : Church office and education center   
Cost : $250 for 1 student, $480 for 2 students,  
          $500 for 3 or more 
Contact : Matthew Yuseung Choi (917) 683-4216 
Registration will not be accepted after the registration 
deadline.  

Date :  Jan. 21st (Today) 
Time : After 9:30 a.m. mass 
Where : Education Center  Infant Baptism  

Date : Feb. 4th (Sun)  12:30 p.m.  
Location : Church  
Please submit the registration paper along with the 
birth certificate to the church office.  

Seeking Donation for 2024 Church Candles 
Our church needs your help to purchase church can-
dles for the liturgical year. If anyone wants to donate,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Blessing All Candles (Candlemas)  
Date : Feb. 2nd (Fri)  7 a.m.  
Before the mass start, please put the candles on the 
table. All candles must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After mass, you may pick up your candles.  

Sunday School Winter Break  
Sunday School will be resume on Sunday, Feb. 11th.  

Women’s Retreat  
Date & Time : Feb. 10th (Sat)  9:45 a.m.– 12 p.m. 
Location : American Martyrs Parish, Sullivan Hall  
Address : 79-43 Bell Blvd., Bayside, NY  
Hosted by : Heart to Heart Ministry 
Contact :  Sister Ave Clark (718) 428-2471 
You may also RSVP to Sister Ave Clark.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Date & Time : Jan. 27th (Sat)  5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Collection of Old Palms 
Collection period : Jan 21st (Today) - Feb. 11th (Sun)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Report for Giving Tree  
$7,910 in cash and $310 in gift cards were raised to help 
neighbors in need. Thank you for your sincere partici-
pation.  

Youth Orchestra Recruiting  
The Youth Orchestra is looking for new members.  
Applications ar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Korean  School  



11 

By Fr. Joseph Veneroso, M.M.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January 21, 2024 

 Jonah was a reluctant prophet. When God told him to go preach repentance to the citizens of 
the wicked city of Nineveh, Jonah ran in the opposite direction by hopping a ship to Spain. When a 
sudden storm threatened to sink the ship, all the sailors prayed to their various gods, but Jonah refused 
to pray. He confessed he was the reason for the storm. But Jonah didn't even have the integrity to jump 
overboard himself. Rather, he told the sailors to throw him into the sea. As soon as he entered the wa-
ter, the storm stopped and Jonah was swallowed by a "great fish". (The Bible does not say it was a 
whale.) After three days in the belly of the fish, Jonah was so disagreeable, he gave the fish an upset 
stomach. The fish threw up and Jonah found himself on the very shores of Nineveh. Reluctantly he 
walked through the city, and spoke in the weakest voice, "Repent, sinners." And surprise! Everyone 
repented, including the king! This is exactly what Jonah was afraid of. This is why he tried to run 
away, He knew if those wicked Ninevites heard the word of God, they'd repent and God, being merci-
ful, would forgive them. Jonah didn't want them to repent or be forgiven. He wanted God to make 
them suffer for their sins.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Ninevites didn't repent because Jonah was an eloquent preacher. 
Far from it. But the word God does not depend on the speaking ability of the prophet. It is powerful all 
by itself. It is so powerful that it brings even the worst sinners to repentance. Through the readings in 
today's liturgy, God is doing more than just calling us to repent. He's calling us to follow and bring the 
word of God to others, especially those who need it most. Do not be scandalized by God's mercy to-
ward sinners. After all, it saved us.  

  
 

 That Christians compelled by the word of God strive for reconciliation and unified joy in the Gos-

pel,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leaders of the world act with compassion, promoting a preference for the poor and those who 

are displaced of this world, we pray to the Lord. ◎ 

 That unborn children, the terminally ill and those condemned to death: may they be clothed in the 

same seamless garments of the right to life,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poor and the needy feel God’s loving hands in their lives, through the love of God’s people,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members of this assembly hold one another in daily prayer and bring God’s love to the sick 

and homebound,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ird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21, 2024 (Year B)  No. 2670 

Responsorial Psalm                                                                                             Psalm 25:4-5, 6-7, 8-9 

◎  Teach me your ways, O Lord.  

○  Your ways, O LORD, make known to me; teach me your paths, guide me in your truth and teach 

me, for you are God my savior. ◎ 

○  Remember that your compassion, O LORD, and your love are from of old. In your kindness re-

member me, because of your goodness, O LORD. ◎ 

○  Good and upright is the LORD; thus he shows sinners the way. He guides the humble to justice 

and teaches the humble his way.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Jonah 3:1-5, 10 (68B) 

Second Reading  

   1 Corinthians 7:29-31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Come after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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